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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대 석유 메이저 과세 “실패”
210억달러 과세 에너지법안 상정 못해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

미국의 에너지법안에서 석유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과세를 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상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12월13일 법안에 석유기업 5사에 대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

용이 들어있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며 상원 본회의 상정을 반대해 상정안 자체가 거

부됐기 때문이다.

상정안은 찬성 59대 반대 40으로 상정안 통과에 1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2월13일 오후 석유기업에 대한 과세 내용을 삭제하고 법안 상정을 다시 논의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법안은 거대 석유기업에 대한 21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과세조치 외에 30년여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고 자동차연료에 에탄올 사용비율을 크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하원은 12월6일 자동차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갤런(3.8리터)당 35마일(56km) 또는 리터당 15km로 현

행보다 40%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독립 및 에너지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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